
. 학회장 인사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예술 심리치료 학회 학회장을 맡고있는 건양대학교 박완용 
교수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즈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건강관리에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게다가 최근 뉴스에서 묻지마살인 등 사회적 분위기는 날로 험악해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
들면서 국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정신건
강에 관심을 가지고 보건 복지부 내년예산에 ‘마음투자사업’ 이라는 명목으로 500여억원이 배
정되었고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앞으로 5년동안 5000억 정도의 예
산책정으로 상담인력 5만명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있는 상담자격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상담사 법제
화의 흐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발의 되었고 
소위원회에서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속에서 본 학회는 예술 심리상담사들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추계학술대회 테에마를 ‘임상장면
에서의 예술치료’ 로 정하고 미술치료, 음악치료, 동작치료, 그림책을 중심으로  실제임상장면
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뿐만아니라 저희 학회는 이 시대적 흐름에 동참해서 국가가 요구하는 자격제시에 부응하고 
예술치료에 대한 효용성과 학회 자격증의 경과조치를 위하여 오늘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의 
내용과 같이 여러 학회와 연합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움직임과는 별도로 실제 임상장면에서 예술치료의 효과성을 증명하고 그에 
대한 학문적 영역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서 그 치료적 성과를 내담자들에게 경험케 하는 것도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의 문제를 고민해보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고견이 여러분의 예술치료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학
문적 성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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